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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 실종 명언 제조 곰, ‘푸(Pooh)’ 
안녕~ 반가워 얘들아! 난 1926년 크리스마스이브에 태어난 94세 ‘세젤귀’ 푸

(Pooh)야. 사실 ‘푸’는 내 별명이고 본명은 ‘위니(Winnie)’지만 네가 편한대로 

부르면 돼. 하지만 꼭 ‘h’를 넣은 푸로 불러줘. 응가를 뜻하는 ‘Poo’로 불리는 

건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복무하던 캐나다 군인 해리 콜번은 부대에서 기

르던 흑곰 위니를 영국 런던 동물원에 기증했어. 당시 동화작가 앨런 알렉산

더 밀른은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과 동물원을 자주 찾았지. 로빈이 위니를 보

고 한눈에 반해버렸거든. 자기 곰인형도 위니라고 부를 정도였다니 그 애정

의 크기가 짐작되지? 밀른은 위니에 푹 빠진 아들을 위해 동화 <위니 더 푸

(Winnie-the-Pooh)>를 지었어. 그렇게 내가 탄생한 거지. (원작은 <위니 더 

베어>였는데 어린 로빈이 베어 발음을 못하고 푸푸 거린 바람에….) 그 뒤 

1977년, 디즈니사에서 동화 판권을 구입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고 덕분에 

나와 내 친구 티거, 피글렛, 이요르는 남녀노소 불문 전 세계인들의 어마무시

한 사랑을 받게 됐단다. 

꿀만 보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개의치 않아 별의별 사건에 다 휘둘리고, 

기억력도 나쁘고 눈치도 없어 의도치 않은 민폐를 끼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나에게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해. 후배 

미키마우스를 소개하기 앞서 내 어록 중 특히 많은 이들이 사랑한 명대사를 

들려주고 작별을 고할게. 

“만일 네가 100살까지 산다면, 난 무조건 그보다 하루 적은 날만큼만 살 거야. 

그래야 너 없는 인생을 맞이하지 않을 테니.” 

“너와 함께 보내는 날은 언제나 내게 최고의 하루야. 

그리고 오늘 내 또 다른 최고의 날이기도 하고.”

“진정한 친구는 애써 지은 미소 속에 가려진 눈물을 보는 법이지.”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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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와 티거, 피글렛, 이요르.

푸와 크리스토퍼 로빈.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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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20세기가 탄생시킨
최고의 마법 ‘캐릭터’

94세, 한창 귀여울 나이!

‘내가 그린 그림이 움직인다면?’ 1900년대 초반, 화가들은 화폭에 담긴 그림이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했어. 그렇게 만화와 회화가 합쳐졌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 양식이 탄생했지.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자 극을 주도하는 캐릭터들은 ‘스타’로 떠올랐어. 이 캐릭터 스타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고 그들(?)의 인기는 여전히 굳건하단다. 게다가 캐릭터 하나하나가 창출하는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오늘 소개할 두 주인공은 너희 조부모님 세대부터 큰 사랑을 받은 분들이야. 

애니메이션과 동일어로 통하는 월트 디즈니사의 BTS 같은 존재들이지.  두 분 모두 연세가 좀 있으시니 

너무 큰 환호성은 자제하길 바라. 놀라신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사진 위키백과



 # 디즈니사를 반석에 올린 생쥐, ‘미키마우스’ 
“모든 것은 내 꿈과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_월트 디즈니

난 월트 디즈니사의 상징이자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야. 디즈니가 동업자와

의 불화로 힘겹던 시절,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더래. 

그 앙증맞은 모습이 귀여워 화폭에 담았고, 맞아~그렇게 내가 탄생하게 됐

어. 1928년 디즈니는 나를 주인공으로 해 만화를 제작했어. 그 뒤 20여 개국

에서 번역 출판될 정도로 작품은 대히트를 기록했지. 

디즈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어. 세계 최초로 소리가 나오는 유성(有聲) 애니

메이션 <증기선 윌리호>에 날 데뷔시킨 뒤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

머쥐었지. 그 뒤 도널드 덕, 플루토, 구피 등 후배 캐릭터들이 속속 등장하며 

디즈니의 세계를 구축해나가게 됐단다. 하지만 내 명성을 따를 만한 친구는 

지금껏 전 세계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디즈니사가 캐릭터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6조 원이 내 지분이란다. (푸 형님도 내 아래시다~) 내가 저작권계 거물로 

꼽히는 이유를 알겠지? 디즈니사는 내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 미국 

저작권법을 개정·연장했어. 1984년 만료됐어야 할 저작권을 2023년까지로 

늘려놨으니 말 다했지. 법안 통과를 위해 회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는 노코멘트! 너무 궁금하다면 ‘미키마우스 법’을 검색해보도록. 그리고 내 저

작권이 다시 만료될 시점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 모두 흥미진진하

게 지켜보자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표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산타클로스보다 영

향력이 큰 캐릭터’라고 나를 평했어.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미키마우

스를 그려라. 디즈니사가 알아서 잡으러 온다’라는 말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하하하! 

미키마우스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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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월트 디즈니사를 있게 한 <증기선 윌리호>의 대표 장면. 


